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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아이돌 그룹 H.O.T.가 17년 만에 여는 콘서트가 

때아닌 상표권 논란에 휘말렸다. 

H.O.T. 상표권을 가진 김경욱 씨는 공연 주최사

인 솔트이노베이션과 상표권 사용 합의가 이뤄지

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씨는 1990

년대 H.O.T.를 캐스팅하고 키워낸 연예기획자다. 

2001∼2004년 SM 대표이사로 재직하기도 했다. 

김 씨는 지난달 23일 솔트이노베이션에 지적재

산권 침해에 대한 중지 요청 및 사용 승인의 건이

란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내 적정 수준의 로열티를 

요구했지만 아직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H.O.T.의 공연 홍보대행사 측은 

“H.O.T.의 그룹명이나 로고를 사용한 것은 콘서

트 공연을 하는 가수가 H.O.T.라는 것을 나타낸 것

일 뿐”이라며“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현재로서는 

공연을 열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H.O.T. 다섯 멤버들은 다음달 13일과 14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단독 콘서

트 ‘Forever H.O.T.’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

연은 H.O.T.가 2001년 2월 27일 같은 장소에서 개

최한 마지막 콘서트 이후 17년 만에 열리는 단독 

공연이다.

솔트이노베이션은 콘서트를 예정대로 개최한다

는 입장이다. 

H.O.T. 콘서트, 
상표권 논란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가 성추행 당했다고 그의 

팬들이 주장했다.

아리아나 그란데는 지난달 31일 디트로이트 그레이

터 그레이스 템플에서 열린‘소울의 여왕’아레사 프

랭클린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장례식에는 스티비 원

더, 아리아나 그란데, 빌 클린턴-힐러리 클린턴 부부 

등이 참석해 고인과의 이별을 슬퍼했다.

아리아나 그란데, ‘성추행 피해’ 주장 

하지만 경건해야 할 장례식은 아리아나 그란데의 성

추행 피해 의혹으로 얼룩지고 말았다. 아리아나 그란

데와 함께 추모사를 진행했던 한 목사가 아리아나 그

란데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영상에서 목사는 아리아나 그란데를 한쪽 손으로 

감싸고 있다. 그런데 목사의 손 위치가 점점 아리아나 

그란데의 가슴에 가까워지고, 자신 쪽으로 계속 끌

어당기고 있어 아리아나 그란데 역시 살짝 불편한 듯

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아리아나 그란데의 팬들은 트

위터에‘아리아나를 존중하라(Respect Ariana)’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성추행에 항의했고,‘아리아나를 존

중하라’는 팬들의 해시태그는 전세계 트렌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아리아나 그란데는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아레사 프랭클린은 췌장암으로 지난 8월 16

일 세상을 떠났다. 아레사 프랭클린은 그래미어워즈

에서 18번 수상하고, 전 세계적으로 7,500만 장 이상

의 음반을 판매했다. 또 17곡이 빌보드 TOP10에 올

랐고, 20곡이 R&B 차트 정상에 오르는 등 소울의 여

왕이란 이름으로 불렸다.

학교 총기난사를 소재로 한 영화‘복스 룩스’의 주

연을 맡아 75회 이탈리아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에 참

석한 할리우드 배우 나탈리 포트먼(37, 왼쪽))이 미국 

학교에서 빈발하는 총기난사 사건을‘내전이자 테

러’에 비유했다. 

포트먼와 주드 로가 주연한‘복스 룩스’는 올해 베

네치아 영화제의 경쟁 부문 후보에 올랐다.

포트먼은“자녀를 학교에 등교시키는 부모들은  (잦

은 총기난사를 보며) 정신적 고통을 느낀다. 이는 미국

에서 겪고 있는 일종의 내전이자 테러이다.”라며“불

행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포트먼은‘복스 룩스’에서 어린 시절 끔찍한 학교 

총기난사 사건을 겪고 살아남은 여주인공‘셀레스

트’역을 맡았다. 영화는 셀레스트가 희생된 학우들

을 추모하는 노래를 부른 것을 계기로 가수로서의 커

리어를 쌓아나가 팝 디바로 성장하는 모습을 다룬다.

연출과 각본을 맡은 브레이디 코벳 감독은“우리는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고, 그어느 때보다 잠들 수 없

는 밤들을 보내고 있다.”면서“이 영화는 우리가 그

동안 겪어내야 했던 사건들에 대한 시적 반추”라고 

밝혔다.

나탈리 포트먼 “학교 총기난사는 내전이자 테러”


